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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s: This study was cross-sectionally designed. We 
analysed the secondary data extracted from the 2nd and 3rd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4,807 female 
employe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x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IBM SPSS 23.0 were 
performed. Results: 46.7%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were in poor psychological health. In the area of 
job stress-related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health, it was found that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had a higher likelihood of becoming psychologically unhealthy due to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inadequate compensation factors. Conclu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is gradually expanding as a breadwinne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of paying attention to their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in order to suppor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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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추세 중 하나는 민간부문 제조업의 

남성 생산직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고용구조가 갈

수록 공공부문, 서비스업, 비정규직, 여성 등을 포괄하는 고용

구조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Kim과 Cho 

(2014)가 노동력 구조에 있어서 고령자, 여성, 그리고 자 업자

의 증가를 보고한 바처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비율은 197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5년에는 21.9% 던 비율이 2010년 25.9%로 증가

하 으며,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30.8%, 2030년 34.0%로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여성가구주는 가

구주가 여성인 경우로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

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상에 세 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을 가리킨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출산이나 육아 등 가사노동에 한 

부담이 크며 채용, 승진, 보수, 업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 2016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http://www.ksohn.or.kr



250 Korean J Occup Health Nurs

김형선·권 민·이진화

낮은 우를 받고 있어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

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남성보다 큰 편이다(Cho et al., 2013). 

그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데

다 취업구조의 불합리성, 높은 실직율, 불안정한 직업 등의 문

제로 구조적, 기능적 결손의 야기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정

서적 소외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며 우울, 불안 등에서 다

른 일반 여성들보다 취약하다(Ok, Sung, & Huh, 2001).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

적인 향을 주며, 생산성의 하락, 의료이용 및 산업재해의 증

가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hang et al., 2005).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 및 심

리적 안녕감과도 연결되어,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육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로 보고

(Lee, Choi, & Kim., 2013)되기도 하 다. 여성 근로자들이 직

무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

도의 정서적 우울이나 심리적 불안,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들

거나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노출될 수 되므로

(Kim, 2010), 이에 한 관리가 필요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성별 차이 비교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

우 책임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업무자율성의 저조, 역할 모호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

냄을 보고(Lee, 2009)하고 있다. 인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수준에 관한 성별비교 연구(Lee, 2015)에서도 남성근로자

의 경우 여성근로자와는 차별되게 직무불안정성이 심리적 건

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 는데, 

부분의 남성이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직이나 

해고와 같은 직무불안정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하 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근로자

들이 가지는 가정경제 책임에 한 부담감과 여성근로자라는 

성적 특성, 그리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한 부담감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성근로자나 일반 여성근로자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의료비용, 

산업재해 보상, 결근, 이직 및 생산성 저하 등에 향을 주어 해

당 조직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근로자들

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와 관련된 연

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특성 면

에서도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도 모두 취약한 여성가구주 근로

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건강을 다룬 연구는 없다. 그동

안 여성가구주를 상으로 시행된 국내 연구는 주로 이들의 경

제적 스트레스 및 빈곤과 관련된 요인에 한 것(Bae, 2010; 

Kim, 2012; Shin, 2010)이 부분이었으며, 국외 또한 주로 해

당 국가의 빈곤을 주제로 시행한 연구들(Akinsola & Popo-

vich, 2002; Rajaram, 2009; Rimaz et al., 2015)이었다. 경제적 

빈곤,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변되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

자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점차로 확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에 관심을 기

울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

신건강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

레스, 정신건강을 파악한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

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비교한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

트레스 특성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로 제2차, 

제3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차분석하 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2015. 1. 

2.)이 된 제2차, 제3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받아 병합하

여 이용하 다. 

근로환경조사는 전국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

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국

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이다. 근로환경조사 모집단

은 조사시점 현재 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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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사용하여, 16개 시도를 1차로 층화하고, 시 지역, 군 지역 

등 거주 지역을 2차층으로,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의 주

택유형을 3차층으로 층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하 다. 

본 연구자는 제2차 근로환경조사 상자 10,019명 원시자료

와 제3차 상자 50,032명 원시자료를 병합한 60,051명 중에서 

가구주 성별이 여성이면서 임금근로자인 4,807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추출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환경조사 문항은 1991년부터 유럽

연합(Europe Union, UN)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의 문항을 근간으로 하 다. 선행연

구를(Lee, 2015, Jeon et al., 2014) 바탕으로 크게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추출

하 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유형, 고용

형태, 교 근무 여부, 야간근무 여부를 질문하는 7개 문항을 포

함하 다. 신체건강은 피로, 고혈압, 비만 여부를 질문하는 3개 

문항을 포함하 다. 직무 스트레스에는 총 8개 요인에 53개 문

항을 포함하 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요인에는 물리적 위험

요인, 생물화학적 위험요인,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정

도를 질문하는 14개 문항을 포함시키고, 직무요구 7개 문항, 직

무자율 7개 문항, 직무불안정 2개 문항, 사회적 지지 8개 문항, 

조직체계 2개 문항, 보상 1개 문항, 직장문화 12개 문항을 각 요

인에 포함시켰다. 직무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들은 

각 문항별로 응답 가능한 항목의 수가 서로 다르다. 다른 항목

의 수를 가진 문항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Schütte 등(2014)과 Lee (2015) 의 연구를 참고하여 모든 

응답이 1점에서 2점 사이의 값을 갖도록 환산하 다. 환산점

수가 중위수보다 낮은 경우 ‘low’, 높은 경우 ‘high’로 구분하

다. 

정신건강은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즐거움, 차분함, 활기, 상쾌, 일상생활의 흥미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점: 전

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이며 점수의 총합이 13점 이

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분류하게 된다(WHO Collaborating 

Center for Mental Health, 1998). 본 연구에서는 총합 점수가 

13점 이하인 경우 ‘나쁨’, 14점 이상인 경우 ‘좋음’으로 구분하

다.

4. 자료수집

근로환경조사는 조사구를 선정한 후에 조사구 내의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한 비 보장을 설

명하고 조사에 한 동의를 얻은 후 가구 내 만 15세 이상 근로

자 1명을 면접조사 하 다. 본 연구를 위한 근로환경조사 원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 사용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에 

한 사용승인(2015. 1. 2.)을 받은 후, Microsoft Office Excel 

파일 형태로 수집하 다. 

5. 자료분석

통계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 정신

건강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상자의 정신건강에 따

른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는 x2 test로 비교하

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

레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상자 중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상자가 53.3%, 나쁜 

상자가 46.7% 다(Table 1). 평균 연령은 40.04±14.92세이

었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

은 전문 학 이상으로 졸업한 사람이 40.2%로 가장 많았고, 월

수입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4.7%로 가장 많았다. 판

매 및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상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의 형태로 고용된 상자가 6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자 중 7.5%가 교 근무를, 10.6%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

다. 신체건강은 전체 상자의 24.4%가 피로하 고, 7.3%가 

고혈압, 2.1%가 비만을 진단받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환경요인에서 47.6%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직무요구요인은 

50.5%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직

무자율요인은 50.0%, 직무불안정요인은 5.5%가 중앙값 이상

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관계갈등요인은 49.6%, 

조직체계요인은 25.5%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었다. 보상부적절요인은 41.7%, 직장문화요인에서

는 11.7%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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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4,807)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ental health Good
Poor

2,564 (53.3)
2,243 (46.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5~29
30~49
≥50

40.04±14.92
1,626 (33.8)
1,852 (38.5)
1,328 (27.7)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1,009 (21.0)
1,867 (38.9)
1,930 (40.2)

Income* (10,000 won) ＜100
100~299
≥300

1,402 (29.2)
3,107 (64.7)
 297 (6.1)

Job type* Clerks
Sales & Service workers
Blue collar job

1,389 (29.2)
1,730 (36.4)
1,632 (34.3)

Employment type Permanent
Temporary

3,231 (67.2)
1,575 (32.8)

Shift work No
Yes

4,445 (92.5)
 361 (7.5)

Night shift
 

No
Yes

4,295 (89.4)
  511 (10.6)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Have

3,633 (75.6)
1,173 (24.4)

Hypertension Not have
Have

4,456 (92.7)
 350 (7.3)

Obesity Not have
Have

4,706 (97.9)
 101 (2.1)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High

2,519 (52.4)
2,288 (47.6)

High job demands Low
High

2,382 (49.5)
2,425 (50.5)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High

2,403 (50.0)
2,404 (50.0)

Job insecurity* Low
High

4,537 (94.5)
 263 (5.5)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High

2,177 (50.4)
2,139 (49.6)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High

3,579 (74.5)
1,222 (25.5)

Lack of reward* Low
High

2,798 (58.3)
2,004 (41.7)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High

4,245 (88.3)
  562 (11.7)

*Including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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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 형

태, 고용 형태, 야간근무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50세 이상(x2=62.32, p<.001), 중학교 이하 졸

업(x2=93.82, p<.001), 100만원 미만인 수입(x2=39.98, p<.001), 

블루칼라직종(x2=88.02, p<.001), 야간 근무(x2=14.48, p<.001)

일 경우 정신건강이 나빴다.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감(x2=118.42, 

p<.001), 고혈압(x2=6.37, p=.012), 비만(x2=4.81, p=.028)이 있

는 경우 정신건강이 나빴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환경요인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x2=11.04, p=.001), 직무

요구요인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x2=5.16, p=.023) 정신건강이 나빴다. 이 밖에 직무자율요인

(x2=9.49, p=.002), 직무불안정요인(x2=12.07, p=.001), 관계갈

등요인(x2=95.43, p<.001), 조직체계요인(x2=234.74, p<.001), 

보상부적절요인(x2=274.53, p<.001), 직장문화요인(x2=26.09, 

p<.001)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정

신건강이 나빴다.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 중 조직관

계요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중앙값 이상으로 높은 경우 중앙

값 미만으로 낮은 경우 보다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79

배(p<.001) 높았고, 보상부적절요인에서는 2.09배(p<.001) 

높았다(Table 3).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령이 15~29세에 비해 30~49세가 정신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31배(p=.001), 50세 이상이 1.29배

(p=.027) 높았고, 직업형태가 사무직에 비해 블루칼라직종이 정

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48배(p<.001) 높았다. 교 근무를 하

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0.73배(p=.023) 낮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52배(p<.001) 높았다.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감이 없는 상자에 비해 있는 상자

가 1.79배(p<.001), 비만을 진단받지 않은 상자에 비해 진단

받은 상자가 2.05배(p=.002)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높

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관련한 전략 마련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국내 기존의 여성가구주를 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주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빈곤과 관련된 요인에 한 연

구가 부분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및 건강상태에 부

정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ae, 2010; Kim, 

2012; Shin, 2010).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빈곤여성가구주

는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여성가구주의 

낮은 자존감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이나, 분노감, 자녀의 

방임 및 학  양상으로 표현되고, 타인을 불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Kim, 2013). 국외 

여성가구주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 또한 주로 해당 국가의 빈

곤을 주제로 시행한 연구들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및 일상생활 역에 미치는 악 향에 하여 논의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중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Akinsola & Popovich, 2002; Rajaram, 2009; Rimaz, et al., 

2015). 

그리고 한국 여성근로자를 상으로 시행한 직업 관련 건강

상태에 한 연구(Hong & Kim, 2012)에서는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주 수입원 종류 역에서 여성 근

로자 본인이 가정 내 주 수입원인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 및 심

리적 건강상태 모두 가장 나쁜 것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의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건강관리 역에서의 취약성에 한 

연구결과의 방향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 시

행된 여성 가구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면 연구(Veisani & 

Delpisheh, 2015)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연령(34%), 경제적 

수준(22%)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함

을 보고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해서 보고한 연구(Hamidi, 2010)에서도 주요한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 및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우울 및 

불안 역에서의 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여성 가구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에 한 관심이 다양한 각도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한 해

석 및 안 마련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의미 있는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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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variate Analysis of Mental Health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ood Poor

x2 (p)
n (%)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5~29
30~49
≥50

 982 (60.4)
 972 (52.5)
 610 (45.9)

 644 (39.6)
 880 (47.5)
 718 (54.1)

62.32
(＜.001)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32 (42.8)
 955 (51.2)

1,177 (61.0)

 577 (57.2)
 912 (48.8)
 753 (39.0)

93.82
(＜.001)

Income* (10,000 won) ＜100
100~199
≥300

 678 (48.4)
1,699 (54.7)
 187 (63.0)

 724 (51.6)
1,408 (45.3)
 110 (37.0)

27.28
(＜.001)

Job type* Clerks
Sales & service 
workers
Blue collar job

 868 (62.5)
 924 (53.4)
 741 (45.4)

 521 (37.5)
 807 (46.6)
 891 (54.6)

88.02
(＜.001)

Employment type Permanent
Temporary

1,836 (56.8)
 728 (46.2)

1,395 (43.2)
 847 (53.8)

47.82
(＜.001)

Shift work No
Yes

2,362 (53.1)
 202 (56.0)

2,084 (46.9)
 159 (44.0)

1.07
(.300)

Night shift
 

No
Yes

2,332 (54.3)
 232 (45.4)

1,964 (45.7)
 279 (54.6)

14.48
(＜.001)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Have

2,100 (57.8)
 464 (39.6)

1,534 (42.2)
 709 (60.4)

118.42
(＜.001)

Hypertension Not have
Have

2,400 (53.8)
 164 (46.9)

2,057 (46.2)
 186 (53.1)

6.37
(.012)

Obesity Not have
Have

2,521 (53.6)
 43 (42.6)

2,184 (46.4)
 58 (57.4)

4.81
(.028)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High

1,401 (55.6)
1,163 (50.8)

1,118 (44.4)
1,125 (49.2)

11.04
(.001)

High job demands Low
High

1,231 (51.7)
1,333 (55.0)

1,150 (48.3)
1,093 (45.0)

5.16
(.023)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High

1,335 (55.6)
1,229 (51.1)

1,068 (44.4)
1,175 (48.9)

9.49
(.002)

Job insecurity* Low
High

2,448 (54.0)
 113 (43.0)

2,089 (46.0)
 150 (57.0)

12.07
(.001)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High

1,317 (60.5)
 976 (45.6)

 861 (39.5)
1,163 (54.4)

95.43
(＜.001)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High

2,141 (59.8)
 422 (34.5)

1,438 (40.2)
 801 (65.5)

234.74
(＜.001)

Lack of reward* Low
High

1,775 (63.4)
 787 (39.3)

1,023 (36.6)
1,218 (60.7)

274.53
(＜.001)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High

2,321 (54.7)
 243 (43.2)

1,924 (45.3)
 319 (56.8)

26.09
(＜.001)

*Including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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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95% CI)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5~29
30~49
≥50

1
1.307 (1.121~1.524)
1.293 (1.030~1.623)

.001

.027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
1.001 (0.786~1.276)
0.827 (0.623~1.098)

.993

.190

Income (10,000 won) ＜100
100~299
≥300

1
1.072 (0.889~1.293)
0.984 (0.706~1.373)

.467

.926

Job type Clerks
Sales & Service workers
Blue collar job

1
1.086 (0.905~1.303)
1.476 (1.187~1.836)

.375
＜.001

Employment type Permanent
Temporary

1
1.169 (0.992~1.378)

.062

Shift work No
Yes

1
0.733 (0.561~0.958)

.023

Night shift No
Yes

1
1.515 (1.207~1.902)

＜.001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Have

1
1.794 (1.534~2.098)

＜.001

Hypertension
 

Not have
Have

1
0.812 (0.613~1.074)

.145

Obesity
 

Not have
Have

1
2.046 (1.293~3.239)

.002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High

1
0.873 (0.757~1.007)

.063

High job demands
 

Low
High

1
0.888 (0.774~1.019)

.090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High

1
1.001 (0.875~1.145)

.988

Job insecurity
 

Low
High

1
1.050 (0.782~1.410)

.746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High

1
1.134 (0.983~1.307)

.084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High

1
1.787 (1.510~2.114)

＜.001

Lack of reward
 

Low
High

1
2.085 (1.814~2.396)

＜.001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High

1
1.102 (0.897~1.35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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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역

인 직무 스트레스 관련 특성에서는 조직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

인에서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 이상과의 관

련성에 한 연구(Kim & Chang, 2012)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의 경우 정신적 건강의 위험 정도가 직무요구요인에서 스트레

스가 높을 경우 2.79배, 보상부적절요인에서 2.03배 높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부담 요인에 의해 2.65배, 감정노

동의 요인에 의해 2.45배 더 정신건강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부적절 요인이 심리적 건강수준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한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국내 여성근로자의 직업 관련 건강상태 향요인

에 한 분석 연구(Hong & Kim, 2012)에서는 심리적 건강상

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

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인이 상 적으로 더욱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둘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역 

중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직종인 경우 사

무직보다, 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에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고,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 비만을 진단 받은 경우 상 적으

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 근무 관련 건

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Kim et al., 2002)에 따르면, 교

근무는 일반건강, 수면, 스트레스, 삶의 질과 정신건강 역

에 있어서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여

성가구주 근로자라는 업무의 특성 상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해야 

하는 가정 내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특

성, 신체건강, 정신건강을 파악한 결과 조사 상자인 여성가

구주의 46.7%에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중 신체건강에서 24.4%가 피로감, 7.3%가 고혈압, 그리

고 2.1%가 비만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하 고, 직무 스트레

스 관련하여 직무요구요인은 50.5%가, 직무자율요인은 50.0%

가 중앙값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근로자 중 인서비스 종사자를 상으로 심리적 건강수준

을 비교한 선행연구(Lee, 2015)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불건

강 비율은 39.6%로 남성 근로자 4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를 상으로 

건강수준을 자가 평가한 기존의 연구(Kim et al., 2011)에서는 

기혼여성 및 남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여성의 불건강 비율

은 40.3%로 남성 28.6%보다 높아 상 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기존 연

구에 따르면 콜센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무자율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Yoon, Yi, Kim, Oh, & Lee, 2007), 여성 사무직 근

로자의 경우 직무요구요인이 가장 높으며(Kim, Cho, Han, & 

Kim, 2014), 서비스업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무요구 및 관계갈

등의 요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Kwak & Jung, 2014)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직무요구 및 직무자율 역에서의 상

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전반으로 관찰되고 있는 인구구조 및 가족체계의 변화

와 함께 나타나는 한국 여성의 위치는 국가 전반에 중요한 이슈

가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근로자 그리고 여성가구주 근로자가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여성가구주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55.5%로 남성에 비해 25.4% 낮으며, 여

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5% 수준이며, 기혼여성의 가사시간

은 4시간 7분으로 남성 46분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Joo, 2011). 

성별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비교를 진

행한 과거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우 서비스 중심의 업무, 비정규직화, 비숙련노

무직화, 관리행정전문직의 비정규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원의 수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 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을 알 수 있

다(Yi & Lee, 2009).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여성 가구주의 가사 및 

양육에 한 부담과 함께 건강상의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

로 사회적 역할 구조상에 있어서의 빈곤 이상의 사회적 배제라

는 파장을 야기함으로써 시 적으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Shin, 2010). 이에 다차원적 측면에서 직장 

내 취약계층으로 보고되고 있는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상으

로, 국가 및 기업체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

로 보다 체계화된 관리와 중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이차자료분석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확인한 연구로서 둘 간의 인과관

계에 하여 확언할 수 없으며, 기존 문헌 및 통계적 기법을 통

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항 이외의 

추가적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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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여성가

구주 근로자를 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

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를 바탕

으로 추후 조직화된 중재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 여부 및 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여성가구주 근

로자의 46.7%에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역 중 일반

적 특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직종인 경우 사무직보

다, 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정신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

체건강의 경우 피로감, 비만을 진단 받은 경우 상 적으로 정신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

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역인 직무 스트레스 관련 특성에서

는 조직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인에서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

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

차원적으로 직장 내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체가 정책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심리

적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상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상으로 한 선

행연구가 적은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해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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